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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웃고 함께 우는 소그룹을 위한 배려의 영성

‘배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함께 울기 위해서는 단순히 타인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 중 하나가 바로 ‘배려’입니다. 
강준민 목사는 배려를 하나님의 마음이자 성품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에 꼭 필요한 배려를 우리는 훈련을 통해 길러져야 합니다. 배려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세가지를 소개합니다.


배려와 양보
다양한 이들이 모이는 소그룹에서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해야 합니다. 배려는 양보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아닌 남이 잘되게 하는 이런 순수한 양보의 마음이 바로 배려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부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각각 소유가 많아져 동행할 수 없는 갈등이 찾아오자, 아브라함은 배려와 양보로 이 갈등의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고 화평과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이 갈등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양보’입니다. 
양보란 내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좋은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했습니다. 롯은 자신의 눈으로 더욱 좋은 땅을 선택했고, 그 결과 롯의 가정은 소돔의 죄악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양보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실천이어야 합니다. 사랑은 지속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지속적으로 돌보았습니다. 엘람 왕에게 잡힌 롯을 아브라함은 구해냈고, 소돔에서 롯을 건져내 주시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헌신하며 지속적으로 롯을 돌보며 양보의 마음을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갔습니다.
우리의 소그룹도 아브라함이 롯을 품고 양보하며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배려가 실천되어야합니다.

배려와 용서
소그룹 안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얼굴을 붉히거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소그룹과 상처를 덮어두고 넘어가는 소그룹은 시간이 지날수록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배려의 영성은 곧 용서의 영성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용서로 이어집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소그룹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큰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잊어버리다’라는 뜻의 므낫세와, ‘번성하다’라는 뜻의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상처는 가까운 이들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잘 치유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상처는 진주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진 이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애굽에 종으로 팔려 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의 용서로 끝내지 않고 반복해서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는 소그룹이 되기를 바랍니다.

배려와 섬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소그룹에 속해있는 지체들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섬김은 아름답고 빛나며 감동을 줍니다. 소그룹은 낮은 자를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장입니다. 
충성된 자 갈렙은 섬김의 모델입니다. 영웅이 세워지기 위해선 작은 영웅들이 필요하듯, 갈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처럼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섬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보고하며 충성과 성실로 섬겼습니다. 갈렙은“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헤브론 땅을 차지했고, 그 땅은 훗날 다윗 왕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섬김과 헌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이 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기시며, 소그룹원들을 섬겨, 섬김이 가득한 소그룹이 되어야 합니다.


※ 이 글은 『배려의 영성』(강준민, 두란노)의 내용을 일부 발췌 및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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